
금호타이어, 노조임원 탄핵 투표
노조, 10월29일 찬반투표 실시 … 집행부 불신임 노사관계 악영향

금호타이어와의 임금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했던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집행부 불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

를 치를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0월29일 오전 5시부터 10월30일 오후까지 광주, 곡성, 평택공장 노조원 3800여명을 대상

으로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조합 내부의 정리해고 철폐,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위원회가 조합원 2742명의 서명을 받아

노조 임원 탄핵을 위한 불신임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대의원들이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며 10월22일 임원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

함에 따라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원 탄핵을 위한 투표는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불신임안이 가결

되는 것으로 투표 결과에 따라 노조의 내부갈등 증폭과 함께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2009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2차례의 직장폐쇄와 정리해고 명단 통보 등으로 나선

회사에 맞서 공장 점거파업 등 극단적인 대치를 벌이다 10월5일 열린 24차 교섭에서 임금동결과 정리해고 철

회 등에 전격 합의했지만 일부 노조원들이 협상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

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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